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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【 해외뉴스금융: 중국 】

보감위, 은행으로부터 보험회사 권리 되찾아야

□ 중국 보감위는 은행과 업무협력 시 보험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

있는 계약체결을 지양하고 보험회사의 발언권을 회복하도록 요청함. 

 o 중국 내 은행들이 기금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확

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무리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

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.

 o 은행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판매 규모와 상  

관 없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보험대리판매 계약서를 강요하고  

있는 것으로 알려짐. 

 o 은행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보험판매가 부진할 경우에도 그 부담을  

고스란히 안고 있으며, 이미 상당수의 보험회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손실을 감수  

하면서까지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함.  

□ 연초 이후 보험회사들의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카슈랑스 업무 의존도가 높아지

자 보험회사들은 은행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인 약자로 전락하게 됨.  

 o 보험회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은행이 요

구하는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함. 

 o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연간 방카슈랑스 판매목표를 달성한 보험회사가 많아 

하반기부터는 방카슈랑스 판매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변화의 여지 또

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. 

 o 보감위도 ‘업무조정 가능성이 있을 때 과감하게 은행과 협상해야 하며 생손보사의 

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’이라고 역설함. 

(증권시보, 10/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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